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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자동 정박 시스템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 선정

- 계류삭(홋줄) 없이 쉽고 안전하게 항만에 정박하는 자동 정박 기술 개발
- 향후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상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자동 정박 시스템(한국기계연구원)이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에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 1년간 개발된 기계 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발굴(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그간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이 항만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입항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육상과 연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21~‘25년, 사업비 289억

원)해 왔다. 이 중 자동 정박 시스템은 진공 흡착패드와 유압 기구의 통합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시킬 수 있는 기술로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항만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현재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굵은 줄(계류삭)로 육상 작업자가
선박을 항만에 고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계류 작업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에 개발된 자동 정박 시스템은 진공 흡착패드로

배를 항만에 밀착시켜 고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운항선박을 육상인력의 도움
없이 정박시킬 수 있어 작업 시간을 줄이고 속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기계연구원은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박 관련 기자재 업체와
이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된 자동 정박 시스템의 안전성이

검증되어 상용화가 된다면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출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일반 선박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항만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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